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✦ 죽임 당하신 어린 양 ✦    요한계시록 5:5-14

[서론]

성령께서 밧모섬에 있는 사도요한에게 임하여 보좌에 계신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

보여주신다. 안팎으로 빼곡히 적힌 그 책에는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, 그 내

용은 두 가지로 하나님의 ①          계획이요, ②          계획이다(6장). 

 

이 두루마리는 7번이나 봉인(5:1)하여 아무나 함부로 펼수 없었으며, 누구도 그 인을 떼기에 

합당하지 못하다는 천사의 음성(v. 2)을 듣고 사도요한은 대성통곡 했다(v. 4). 

그 때에 장로중 한 사람이 요한에게 "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, 그 

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”(v. 5)고 말했다.

 

하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자기 앞에 서 있는 ③                  께 주셨고(v. 7), 이를 받으신 

③                  께서 인봉을 떼셨다(6장). 이는 주님 만이 세상을 구원하고 심판할 자격자임

을 의미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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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본론]

그런데 이러한 일은 예수님의 두 가지 모습에 의해 이뤄진다.

하나는 ④             (v. 5), 다른 하나는 ⑤              (v. 6)이다. 

사자는 정복자와 승리자를 의미한다. 전 인류를 묶고 있는 흑암의 세력,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

는 일만을 위해서라면, 사자같은 능력만 가지고도 충분하다. 

그러나 사단의 공중 권세 아래 살아온 우리의 ⑥     문제를 대신 치를 제물이 필요했고, 그 

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 ‘⑦              ’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.

이사야 선지자는 "털 깍는 자 앞에 잠잠한 양”(사 53:7)이라고 기록했고, 

세례요한은 “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”(요1:29)이라고 하였으며

사도요한은 "일찍이 죽임 당하신 어린 양”(v. 6)으로 기록하고 있다. 

22장으로 쓰여진 요한계시록에는 ‘ ⑧             ’ 이라는 단어가 무려 27번이나 나온다. 

이것은 어린 양 예수님이 계시록을 관통하고 받치는 척추뼈와 같음을 의미한다. 

그만큼 십자가의 주님은 우리 신앙의 중심이요, 기독교의 중심이요, 기독교의 상징이라는 뜻이다.

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사탄의 종 된 것으로부터 찾으시기 위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

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셨다.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고 공의를 만족시키셨다. 

그러므로 내 앞 일을 모른다고, 역사의 미래 가 암울하다고 슬퍼하거나 울 필요가 없다. 

두루마리를 취하신 어린 양 예수가 내 인생의 ⑨                   이시기 때문이다.



2023년 3월 목자훈련 교재 3

[결론]

지난 2월 6일 튀르키예 동남부와 시리아 북부에는 규모 7.8의 파괴적인 지진으로 수많은 사상

자 발생했고 국가적인 재난에 처하게 되었다.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.

 

그러나 동시에 이번 재난으로 현재 전 세계로부터 전해지는 사랑과 기도와 정성이 불쏘시개

가 되어 ⑩                 이 일어나고 있다. 2월 8일 캔터키주 윌모어에 있는 에즈베리 대학교

에서는 정규 채플이 끝난 후 작은 기도의 불씨가 일어났고, 2주일이 넘도록 24시간 기도와 찬

양이 계속되는 영적지진이 발생했다. 이 영적지진은 지금 이시간도 요원의 불길이 되어 전세계

로 퍼져나가고 있다.

 

지진으로 갈라진 땅과 영적지진의 틈 사이로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의 광채

가 강력하게 비추어져서 무너진 땅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

는 부흥의 날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사순절로 지키자.

[적용과 기도]

 오늘 배운 내용을 삶 속에서 함께 기도하자.

• 어린 양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주 되심을 믿고 신뢰하며 살고 있는가?

• 여전히 사단의 권세 아래 묶여 있는 나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인가?

• 나의 죄와 약함을 만져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거나 경험했던 적이 있다면 나누자.

• 내 삶의 갈라진 틈은 무엇이고 어디인가? 그곳에 어린양 예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고 기도하자.




